
전환'96 : 화학산업의 의식변혁을 추구하며 …

석유화학협회가 석유화학을 망친다!
국내 석유화학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. 중국 수요의 호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

기 때문이다.

9 6년1월 석유화학제품 수출실적을 보면, LDPE가 9 5년동기 대비 45% 증가한 4만5 1 0 0톤, HDPE는 5 8 %

증가한 5만9 2 0 0톤, PP는 39% 증가한 9만2 0 0 0톤, PVC도 20% 늘어난 1만9 7 0 0톤을 기록했다. PS는 2 7

% 증가한 3만4 7 0 0톤, ABS도 49% 늘어난 2만4 8 0 0톤으로 합성수지 총수출이 2 7만5 4 0 0톤에 달해 4 7 %

증가했다.

합섬원료는 PTA, AN의 수출호조로 161% 늘어난 1만7 1 0 0톤을 기록했고, 합성고무도 14% 증가한

7 5 0 0톤을 수출했다. 

반면, 석유화학제품 내수는 합성수지가 4% 증가에 그친 2 8만7 8 0 0톤, 합섬원료는 20% 증가한 2 1만

9 1 0 0톤, 합성고무는 5% 줄어든 1만6 0 0 0톤에 그쳤다. 에틸렌 생산이 7% 증가한 3 4만9 0 0 0톤을 비롯 3

대 계열제품 생산이 8 7만3 0 0 0톤으로 17% 증가했다고는 하나 내수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

결코 호황이나 호조국면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. 

그런데도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현재의 생산능력이나 마케팅이 고유능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

하기라도 하듯 경쟁적으로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. 현대석유화학을 비롯한 유공, 대림산업, 삼성종

합화학 등 N C C기업들은 4 ~ 6월 또는 1 0 ~ 1 1월의 정기보수를 통해 기존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적게

는 1 0여만톤, 많게는 2 5만톤 이상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. 법정관리중인

대한유화만이 증설계획이 없다. 

정기보수를 통해 증설을 추진하고,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은 권장해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으나,

이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최근의 에틸렌 생산능력 증설이 결코 Debottlenecking 개념에 따른

것이라고 보기 어렵다. 신규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를 수반,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와는 거리가

있고 증설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.

현재 국내 N C C의 공칭 생산능력은 건설 당시의 2 5만~ 3 5만톤이 아니라 3 0만~ 4 2만톤으로 통용된다

는 점을 감안할 때 3만~ 4만톤의 D e b o t t l e n e c k i n g은 가능하나 1 0만톤이상은 불가능한 실정이다. 전문

가들은 에틸렌 생산능력을 1 0만~ 2 5만톤 증설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D e b o t t l e n e c k i n g으로는 불가능

하고 신규 F u r n a c e를 3 ~ 5기 설치해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. 

3 5만톤 N C C의 경우 건설 당시 용량을 20% 확대해 설치하고 기술발전에 따라 2년에 4 5일간의 정기

보수 및 1 5일간의 Shut Down을 감안할 경우 설계시의 7만톤 및 3 0간일의 추가가동에 따른 4만2 0 0 0

톤 등 1 1만2 0 0 0톤의 생산능력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. 

현재의 계획대로 에틸렌 신증설이 추진될 경우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은 9 8년 6 0 0만톤을 넘어서고

신규 NCC 건설이 2기정도 더 추진된다고 보면 2 0 0 0년 이전 7 0 0만톤을 뛰어넘어 일본의 생산능력과

비슷해질 것으로 예측된다. 80년대 말 1 1 5만톤으로 일본의 1 / 5에도 못미쳤음은 물론 불과 1 0년만에

7배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. 

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NCC 및 합성수지 신증설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현대석유화학의 5 0만톤

규모 신규 NCC 건설이 도화선이 되었고, 여기에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가 통산부의「2 0 0 0년대 석유

화학공업 발전비젼」보고시 2 0 0 0년대 초 국내 에틸렌 공급능력을 6 3 0만톤으로 확장하여야 한다는

보고서를 올려「불길에 기름을 붓는」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 

석유화학협회가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동의나 의견합일을 거치지 않고서 그러한 보고서를 제출한

까닭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, 일부에서는 현대 등 NCC 신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규세력의

사주( ? )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, 또다른 일부에서는 신규세력의 로비를 받

은 전직 통산부 차관의 압력에 따라 국내수요 및 공급능력 확장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보고한 것으

로 보고 있다. 

이러한 설은 석유화학협회의 모 임원이 9 1년이후 현대석유화학의 자문역으로 봉사( ? )해왔다는 사실



이 증명해주고 있고, 또 석유화학협회 운영이 이현태 부회장(현대석유화학 회장)에 의해 좌지우지되

고 있다는 사실도 개연성이 있는 증거들이다.

국가의 기초소재산업인 석유화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석유화학협회의 근본적인 수술이 시급한 시점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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